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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랜더스 최정, 국제바로병원과 함께 15년째 ‘사랑의 홈런 캠페인’ 동행
- SSG 최정, 국제바로병원과 함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15년째 이어가
- 지난 시즌까지 누적 환자 418명 지원 연계, 올 시즌 13홈런 기록하며 꾸준한 지역사회 나눔 실천


SSG랜더스(대표이사 김재섭, 이하 SSG)의 최정 선수가 6월 2일(화)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 앞서 국제바로병원(대표원장 이정준)과 함께 ‘사랑의 홈런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사랑의 홈런 캠페인’은 최정 선수와 국제바로병원이 2012년부터 15년째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최정 선수가 정규시즌에서 홈런을 칠 때마다 인천 지역 소외계층 환자 1명에게 인공관절 수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정 선수는 캠페인이 시작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총 418개의 홈런을 기록해, 인천 지역 418명의 환자에게 인공관절 의료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년 시즌에도 23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퇴행성 관절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꾸준히 의료 지원을 이어갔다.
올 시즌에도 현재까지 13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변함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홈런 하나가 환자의 직접적인 의료 지원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정 선수는 “15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캠페인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 덕분이다. 홈런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캠페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SSG는 연고지역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인천지역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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